
광학용 코팅제 국내생산 힘들다!
과잉공급으로 가격 바닥권 … 광학 생산기업 따라 중국이전 추진

광학용 코팅제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이 동반 하락하자 생산기업들은 플랜트를 외국

으로 이전하고 있다.

광학 코팅제는 여러 층의 코팅막을 렌즈에 입혀 광선의 반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가시광선은 여러

개의 파장이 합쳐진 빛이기 때문에 멀티 코팅함으로써 전 파장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코팅렌즈는 녹색, 옅은 파랑색, 금색, 보라색 등의 칼라가 있으며 가시광선의 파장대역 가운

데 반사방지 효과를 줄 수 없는 파장이 반사돼 색을 띠게 된다.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색은 녹색 렌즈이며 금색의 코팅칼라는 외관상 눈에서 녹색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하거나 고급스러워 보이기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인기가 있고, 보라색 코팅칼라는 여성들이 미용효과

때문에 일부 사용하기는 하나 반사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코팅제 시장은 일본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었으나 도은, 나노신소재, 유라마 등 국내기업들이 생산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공급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시장의 과잉공급 현상은 가격하락을 초래해 범용 그레이드 기준 전년대비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

며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은은 멀티코팅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도 고기능성 코팅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도은은 과잉 공급된 국내 코팅제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기능성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며 R & D투자를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은 연구소는 2 0 0 2년 하드코팅제 개발을 완료했고 2 0 0 3년 초 최종실험을 거쳐 가동을 시작했

다. 신제품은 독일,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국내 코팅 생산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나노신소재는 광학용 코팅제로 저밀도 디스크 타입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밀도 스퀘어 타입의 코팅제를

L C D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나노신소재의 매출 가운데 10% 정도가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을 타켓으로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직까지 나노기술을 코팅제 제조에 적용하지 못해 기술면에서 낙후돼 있는 편이나 최근 국내 기

술자들이 중국으로 쉽게 기술이전을 해주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진옵틱, 대전광학, 소모, 케미그라스, 한독, 한미스위스 등 국내 광학용 렌즈 생산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 플랜트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광학용 코팅제 생산기업들도 함께 이전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코팅제는 내마모성 강화 코팅제로 흠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화렌즈에 반사 억제막을

처리해 내충격성을 15% 이상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하드코팅제 생산은 L G화학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하드코팅제⌜L G C O M⌟은 플래스틱, 금속, 유리 세

라믹류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경렌즈 이외에 자동차부품, 산업건축 분야, 화장품 용기, 가전기기,

장난감 및 전자제품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L G C O M⌟가운데 광학용 그레이드⌜S T 1 1 T N - 6 H⌟와⌜S T 1 1 T N - 8 H⌟는 국내 최대 렌즈 생산기업인

한독, 한미스위스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학용 코팅제로 멀티코팅제와 하드코팅제 이외에 자외선 코팅제, 전자파 차단코팅제. 김서림 방지 코팅

제, 그리고 미러 코팅제 등이 소량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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